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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주끌고백규정밀고…한일전완승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3회연속 우승

한국 선수단이 7일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 골프장에서 열린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에서 3년 연속 우승에 성공한 뒤 태극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 합계 11승3무4패로 일본을 압도했
다. 사진제공 ｜ KLPGA

김효주, 日 에이스 오야마 꺾고 우승 선봉
백규정, 日 신예 돌풍 스즈키에 6타차 압승
첫 출전 신예 이미림·최운정도 승점 따내
최종합계 11승3무4패…최강 드림팀 증명

김효주(19·롯데)가 끌고 백규정(19·CJ오쇼핑)이 밀
었다. 한국이 일본을 꺾고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
전(총상금 6150만엔)에서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역
대 전적에서도 7승2무3패로 앞서나갔다.

한국은 7일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2일째(최종일)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7승
2무3패를 기록해 최종 합계 11승3무4패, 승점 25대11로
완승을 거뒀다.

대회 전부터 한국의 우세가 예상됐다.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와 일본여자프로골프
(JLPGA) 투어 상금왕 안선주(27), 한국여자프로골프(K
LPGA) 투어 4관왕 김효주(19·롯데)의 가세로 한국은
‘최강 드림팀’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선 새 얼굴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KLPGA 투어를 이끈 쌍두마차 김효주와 백규정, 그리
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예 이미림(24·우
리투자증권)과 최운정(24·볼빅)은 한일전에 처음 출전
해 모두 승점 4(2승)를 따내며 우승에 앞장섰다.

선봉장은 김효주였다. 7일 펼쳐진 싱글 스트로크 플레

이에서 일본의 에이스 오야마 시호를 꺾으며 우승의 신호
탄을 쏘아 올렸다. 계속해서 이정민(22·비씨카드)과 이민
영(22)은 모리타 리카코, 와타나베 아야카를 상대로 무승
부를기록하며승점2를더해상승분위기를이었다.

이미림과 최운정은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 4번
째 주자로 나선 이미림은 3언더파 69타를 쳐 류 리츠코
(1오버파 73타)를 완파했고, 최운정은 이븐파 72타를 기
록해 사카이 미키(6오버파 78타)를 물리쳤다.

우승에 쐐기를 박은 것은 백규정이었다. 백규정은 JL
PGA 투어에서 10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스즈키 아이
를 맞아 일방적 경기를 펼친 끝에 6타차 압승을 거뒀다.
백규정은 18번홀 보기를 기록하고도 1오버파 73타를 적
어내 7오버파 79타에 그친 아이를 꺾었다. 백규정의 승
리로 승점 2를 추가한 한국은 승점 19를 확보하면서 통
산 7번째 우승을 확정지었다. 백규정은 첫날 포볼 스트
로크 플레이에서 신지애(26)와 짝을 이뤄 승리한 데 이
어 2경기에서 모두 이겼다.

새 얼굴들의 활약 속에 어느덧 고참이 된 이보미(26)
와 신지애도 나란히 2승씩을 올리며 제 몫을 다했다. 안
선주(1승)와 박인비(1무), 유소연(24·1승1무), 이민영
(1승) 등도 고른 활약으로 우승에 힘을 보탰다. 주장을
맡은 안선주는 “열심히 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 첫날
좋은 성적을 냈지만, 골프라는 건 끝날 때까지 어떤 결과
가 나올지 모른다. 그렇기에 선수들에게 ‘마지막까지 포
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고 격려했다. 경기하는 것보다
캡틴으로서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게 힘들었다”고
밝혔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김하늘, 내년 JLPGA투어출전
QT공동13위로통과…배희경·김영도시드확보
김하늘·신지애·이보미 ‘상금왕들의 대결’ 기대

2011∼2012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금왕
을 지낸 김하늘(26·비씨카드·사진)이 일본여자프로골프(J
LPGA) 투어 출전권을 따냈다.

김하늘은 6일 일본 시즈오카현 가쓰라기 골프장(파72·
6424야드)에서 끝난 퀄리파잉 토너먼트(QT) 최종 4라운드
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합계 9오버파 297타, 공동 13위로
2015시즌 JLPGA 투어 진출에 성공했다. 2007년 KLPGA
투어에 데뷔한 김하늘은 첫 해 신인상을 수상했고, 2011년
3승을 올리며 상금왕과 대상, 다승왕 등을 휩쓸었다. 올해는
우승 없이 준우승만 5차례 기록하며 상금랭킹 9위로 마감했

다. 김하늘은 “4일 내내 긴장된
경기를 치렀다. 올해 한국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 시
즌 일본에서 첫 우승을 기록하
는 게 목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희경(22)은 합계 8오버파
296타, 공동 9위로 지옥의 관문
을 통과했다. 올 시즌 JLPGA
투어 상금랭킹 65위에 그쳐 QT
로 밀려난 김영(34)은 4위(6오
버파 294타)로 내년 시드를 확
보했다.

김하늘의 가세로 내년 JLPGA 투어에선 신지애(26·
2007∼2008년), 이보미(26·2010년) 등 역대 KLPGA 상금
왕들의 대결을 볼 수 있게 됐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오버페이’ 논란박하나, FA 영입성공사례로뜨다
삼성 “가능성·스타성 겸비”과감한 베팅
3R 현재 10.6점…슈팅가드중 최고 득점

여자프로농구 삼성은 지난 오프시즌에 자유계약선수(F
A) 박하나(24·사진)를 계약기간 3년, 연봉 2억1100만원에
붙잡았다. 2013∼2014시즌 하나외환에서 연봉 7500만원을
받은 박하나는 평균 6.1점·1.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기록은 아니었다. 삼성의 베팅에 ‘오버 페이’ 논란이
들끓었다. 삼성은 박하나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했지만, ‘언

제 터질지 모르는’ 포텐셜만을 보기에는 무리한 투자가 아
니냐는 시선이 따랐다.

삼성은 노장 이미선(35)을 보좌할 가드 영입이 절실했다.
당시 삼성은 “WKBL은 현 제도상 스타급 선수 영입이 어렵
다. 그 와중에 가능성과 스타성을 겸비한 박하나는 우리에
게 더 없이 좋은 카드였다”고 영입 배경을 밝혔다.

3라운드를 치르고 있는 현재 삼성의 과감한 베팅은 성공
작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하나는 올 시즌 11경기에서 평균
32분여를 뛰면서 10.6점·2.8리바운드·1.6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6개 구단 슈팅가드 중 가장 높은 득점이다. 3점슛

성공률은 39.0%(41개 시도·
16개 성공)로 리그 2위다. 간
헐적으로 외국인선수들과
2대2 플레이까지 펼치고 있
다. 국내선수 득점옵션이 부
족한 삼성에 박하나의 가세
는 반갑기만 하다.

삼성 이호근 감독은 “본인
이 연봉에 대한 부담이 있었
는지 열심히 운동하면서 시

즌을 잘 준비했다. 잘해주고 있다. 앞으로 시즌 내내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이 박하나의 과제다”며 만족감을 나
타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김승혁, 프로데뷔 9년만에 JGTO투어신인왕

프로 데뷔 9년 만에 한국과 일본에서 성공시대를 연 김
승혁(28)이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 신인왕을 차지했
다. 김승혁은 7일 일본 도쿄 요미우리 골프장(파70)에서
열린 JGTO 투어 시즌 최종전 JT컵(총상금 1억3000만엔·
우승상금 4000만엔)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1오버파 71타
를 쳐 합계 3언더파 277타로 공동 9위에 올랐다. 우승은 놓
쳤지만 JGTO 투어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2005년 프로로
데뷔한 김승혁은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
레콤오픈과 한국오픈 우승으로 상금왕과 대상을 차지했
다. 한편 이날 끝난 대회에선 이상희(22)가 합계 6언더파
274타러 한국선수 중 가장 높은 공동 3위에 올랐다. 허인
회(27·JDX스포츠)는 공동 8위(4언더파 276타), 김형성
(34·현대자동차)은 공동 13위(2언더파 278타)로 대회를
마쳤다. 주영로 기자

편집｜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우리은행 이승아(오른쪽)가 7일 춘천에서 열린 하나외환과의 홈 경기에서 상
대 선수를 앞에두고 골밑슛을 던지고 있다. 사진제공 ｜ WKBL

사흘 만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났고, 승패도
똑같았다.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꼴찌 하나
외환을 상대로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우리은행

은 7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14∼2015 여
자프로농구’ 하나외환과의 홈 경기에서 22점을 기록한 양지희의
활약을 앞세워 89-78로 압승을 거두고 11연승을 마크했다. ‘단일
리그 도입 후 개막 최다연승 신기록’을 11로 늘인 우리은행은 이
제 2006년 겨울시즌에 작성한 팀 역사상 최다연승(12경기) 타이
를 눈앞에 뒀다. 우리은행과 2위 신한은행(7승3패)의 간격은
3.5게임차로 벌어졌다. 반면 하나외환은 8연패 늪에 빠지며 5위
KDB생명에 1.5게임차로 뒤처졌다.

4일 맞대결에서 67-59로 이겼던 우리은행은 1쿼터 후반 상대
백지은에게 연속 3점슛을 허용해 19-18로 쫓기고, 2쿼터 초반 잠
시 리드를 내주기도 했지만 이내 분위기를 추스르며 전반을
41-31, 10점 앞선 채 마쳤다. 3쿼터 중반 59-38, 20점차까지 달아
나는 등 이후 별다른 고비 없이 여유 있게 승리에 입맞춤했다.

하나외환은 부상에서 복귀한 ‘1순위 용병’앨리사 토마스가 24점
·13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다
시맥없이주저앉았다. 김도헌기자dohoney@donga.com트위터@kimdohoney

양지희 22점우리은행 ‘11연승’
하나외환 상대 89-78…올 시즌 6개구단 최다 득점


